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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란 기업이 

디지털과 물리적인 요소들을 통합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키고, 산업에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는 것으로 정

의된다(IBM, 2011).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촉발된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제조업, 농업 및 수산업과 같은 전통 

산업의 생태계까지도 송두리째 전환하는 이른바,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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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analyze generational differences in the impact of digital device use on work stress 

in the rapidly digitizing work environment. The main objectives were to identify the direct impact of digital device 

use on work stress and to investigate the moderating role of generation in the relationship.

Methods: This study utilized raw data from the 7th Korean Working Environment Survey (KWCS), which was 

conducted in 2023, with a final sample of 30,150 wage workers.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test the hypotheses. The model included digital utilization as the independent variable, job stress as the 

dependent variable, and generation as the moderator, while controlling for gender, educational attainment, and 

occupational group.

Results: The analysis revealed two key findings. First, digital use at work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job 

stress (B=.061, p<.001). Second, a significant generational moderating effect was observed (B=-.018, p<.01). This 

means that older generations experienced significantly higher job stress than members of the Millennial or 

Generation Zgroups , depending on the amount of digital use at work.

Conclus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emphasize that stress management in the digital age should not be applied 

similarly to all generations, but rather that a customized approach that takes generational characteristics into 

account is essential. The older generation needs systematic education and psychological support to adapt to 

technology, while members of the Millennial and Generation Z generations need to explore strategies for managing 

stress caused by excessive connectivity and securing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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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디지털 전환으로 구체화되고 있다(SPRi, 2017).

디지털 전환은 민간 및 공공부문을 막론하고 최신 정

보기술을 통해 업무과정의 자동화, 의사결정과정의 개선 

등 전반적인 업무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는 이점

을 가지고 있다(Jeon et al., 2023). 반면, Obasi & 

Benson은 직장 내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직무 

역할과 근무 조건, 근로자의 건강 위험 요소를 크게 변

화시켰다고 하였다. 스마트 기술은 실시간 모니터링과 

예측 유지보수(기기의 미래 잠재적 상태 예측), 자동화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하지만, 업무 강도 증가, 장시간 화면 

사용으로 인한 인간공학적 문제, 사이버 보안 위협, 심리

사회적 스트레스 요인 등을 내포하여 새로운 문제점을 

제기한다고 주장하였다(Obasi & Benson, 2025). 또한 

디지털 전환 관련 기존 연구에서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용으로 인한 테크노스트레스(technostress, 기술스트

레스)와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테크노스트레스는 기술과 스트레스가 합해진 용어이

며, Brod(1984)가 새로운 정보기술에 적응하려는 노력

의 부족으로 개인과 조직에게 발생되는 적응의 문제라

고 정의하였다.

Tarafdar et al.(2007, 2010)의 연구는 테크노스트

레스가 단일한 현상이 아님을 밝히고, 이를 유발하는 

핵심적인 5가지 요인을 제시하였다.

테크노 과부하(techno-overload)는 정보기술로 인

해 더 많은 일을, 더 빠른 속도로 처리해야 한다는 압박

감을 느끼는 상태로 끊임없이 쏟아지는 이메일과 메시

지, 멀티태스킹 요구 등이 대표적이다. 테크노 침해 

(techno-invasion)는 정보기술로 인해 업무 영역이 개

인의 사적인 삶의 영역(가정, 휴식 시간 등)을 침범하여 

일과 삶의 경계가 무너지는 상태이며, 퇴근 후나 휴일

에도 스마트폰으로 업무 연락을 받는 상황을 의미한다. 

테크노 복잡성(techno-complexity)은 새롭게 도입되

는 기술이나 소프트웨어가 너무 복잡하여 이를 배우고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상태로 자신의 기술 역량 

부족에 대한 자괴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테크노 불안

정성(techno-insecurity)은 자신의 기술 역량이 뒤처

져 신기술에 더 능숙한 동료나 기술 자체에 의해 직업

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는 상태이다. 테크노 

불확실성(techno-uncertainty)은 하드웨어, 소프트웨

어, 플랫폼 등 기술이 너무 빠르게 끊임없이 변화하여, 

어떤 기술을 배워야 할지, 현재의 기술이 언제 도태될

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의미한다.

테크노스트레스 관련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테크노스

트레스가 기업의 생산성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Ragu-Nathan et al.(2008)은 직장의 테

크노스트레스가 조직의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직무만족도를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처럼 

업무상 디지털 활용 증가는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

나, 근로자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조직의 성과를 감

소시키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상 디지털 

활용량은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오늘날의 현대사회는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고 

있다. KIHASA(2022a; 2022b)에 따르면, 2025년 대한

민국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도 증가하고 있다. 고령자 경제활동 동향을 살펴보

면, 55세~64세 고령자 고용률은 2020년 기준 66.6%에

서 2024년 69.9%로 증가하였다. 또한 청년 고용동향에

서 15~29세 청년 고용률의 경우는 2020년 기준 42.2%

에서 2024년 46.1%로 증가하였다(MoEL, 2024). 

이처럼 우리나라 사회의 경제 성장과 고령사회 도입

으로 여러 세대가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각자 다

른 생애주기를 가진 이들은 일과 조직에 대한 가치관에

서 뚜렷한 차이가 존재한다. 한국고용정보원(2023)은 

지난 2021~2022년에 만 15세 이상의 전국 5,786명을 

대상으로 직업가치관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의 결과에

서 연령대별에 따라 직업가치 중요도가 상이하다. 20대

의 경우는 ‘일과 삶의 균형’, ‘경제적 보상’, ‘직업안정’ 

순으로 나타났으며, 30~40대는 ‘일과 삶의 균형’, ‘직

업안정’, ‘경제적 보상’, 50대는 ‘직업안정’, ‘일과 삶의 

균형’, ‘경제적 보상’ 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대(generation)는 출생 코호트(birth cohort)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출생 코호트는 동일한 기간에 출생

하여 동시대의 사회적 사건을 경험하고, 유사한 가치관

과 라이프 스타일을 형성하고 있는 집단을 의미한다

(Jeong, 2021). 대학내일20대연구소는 1981년대 이후 

출생자를 MZ세대(millennial 세대와 zoomers 세대의 

총칭)라며, 국내에서 처음 MZ세대라는 단어를 언급하

였다(UnivTomorrow 20s Research Center, 2022). 

1980년대 이전 출생자들을 베이비붐 및 X세대라고 구

분하기도 한다(Kim, 2021). MZ세대와 기성세대 구분

에 대해 정해진 명확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유사 

연구에서는 주로 1980년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산업화 시대에 성장하며 조직 중심의 가치관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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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성세대(베이비붐, X세대)와 태어나서부터 TV, 컴

퓨터,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 환경에 노

출된 세대를 의미하는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인 MZ세대가 같은 사회에 공존하고 있다. 

이처럼 가속화되는 디지털 전환과 다세대가 공존하는 

사회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기존 연구들은 

테크노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과 그것이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확인하였다. 하지만 디지털 업무 환

경에서 세대 집단 간에 유발하는 직무스트레스의 강도와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대규모 데이터를 통해 분

석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디지털 

활용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넘어, 세대에 따

라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

구에서는 업무상 디지털 활용량은 근로자의 직무스트레

스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한다. 나아가, 

업무상 디지털 활용량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세대에 따라 다를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업무상 디지털 활용량이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

고, 세대를 핵심적인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그 효과의 

이질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은 근로자 세대 간 차이를 조명함으로써, 

현실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분석 대상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근로환경조사 자

료를 활용하였다. 근로환경조사는 산재예방 정책의 기

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며, 2006년부터 3

년 주기로 실시되는 국가승인통계이다. 조사 대상은 전

국의 만 15세 이상 취업자(근로자, 사업주와 자영업자 

포함) 5만 명이다. 표본설계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

사 자료에서 지역별로 층화하였으며, 표준 가중치를 적

용하여 높은 신뢰도를 가진다. 조사 항목은 노동강도, 

스트레스, 반복 작업, 근로 패턴 등 130여 개의 문항으

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2023년에 실시된 제7차 

근로환경조사 원시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목적에 따

라 전체 응답자 50,195명 중에서 종사상 지위가 자영

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금근로자 

30,150명만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측정 도구
1) 종속변수: 직무스트레스

종속변수인 직무스트레스는 조사표에서 “응답자의 업

무 상황과 가장 잘 맞는 항목(Q.48)”에 관한 문항 중 

“업무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문항으로 측정하였

다. 응답은 ‘항상 그렇다(1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5

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그러나 점

수가 높을수록 근로자가 인지하는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기 위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

터 ‘항상 그렇다(5점)’으로 변수를 재코딩하였다. 또한 

무응답과 응답 거절(8,9)에 대해서는 결측치로 변환하

였다.

2) 독립변수: 업무상 디지털 활용량
독립변수는 업무 시간 중 디지털을 활용하는 양이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일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

까?(Q.67)” 질문에서 문항은 “A. 컴퓨터, 노트북, 태블

릿,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일함”, “B. 기타 전산 기기 또

는 장비를 사용하여 일함”, “C. 자동화된 방식(소프트웨

어 또는 앱, 모니터 등)으로 할당되는 일을 함”이다. 응

답은 ‘근무시간 내내(1점)’부터 ‘전혀없음(7점)’까지의 7

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점수가 높을

수록 디지털 활용량이 높은 것을 의미하기 위하여 ‘전

혀없음(1점)’부터 ‘근무시간 내내(7점)’으로 변수를 재

코딩하였다. 종속변수와 마찬가지로 무응답과 응답 거

절(8,9)에 대해서는 결측치로 변환하였다. 업무상 디지

털 활용량에 대한 3가지 문항을 평균화하여 하나의 값

으로 나타내고자 하였다. 3문항에 대해서는 신뢰도 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크론바흐 알파 값 0.750으로 나타

났다.

3) 조절변수: 세대
조절변수인 세대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기성세대와 

MZ세대로 구분하여 더미변수로 코딩하였다. 조사문항 

중 응답자 현황의 출생연도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1980년대 이전 출생자는 기성세대, 1981년 이후 출생

자는 MZ세대로 분류하였다.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기

성세대는 ‘0’으로, MZ세대는 ‘1’로 코딩하였다.

4) 통제변수: 성별, 최종학력, 직업군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순

수한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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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변수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

수 중 나이는 조절변수의 세대(출생연도)와 관계가 있으

므로 통제변수로 투입하지 않았다. 성별(남성=0, 여성

=1), 최종학력(고졸 이하를 기준 변수, 대졸, 대학원졸), 

직업군(사무직 종사자를 기준 변수,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종

사자, 기능 종사자, 기계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군

인)을 투입하였다. 최종학력과 직업군도 더미변수로 처

리하여 활용하였다.

3. 데이터 분석
수집된 데이터는 SPSS 29.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

여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방법은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회귀분석은 단계적으로 변수를 투입

하여 모델에 변수가 추가될 때마다 종속변수에 대한 설

명력이 얼마나 유의미하게 증가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변수 간의 관계 및 조절효과를 정밀하게 검증하는 분석 

기법이다. 유의수준은 0.05를 기준으로 통계적 유의성

을 판단하였다. 첫 번째 모델은 성별, 최종학력, 직업군

인 통제변수만을 투입하였으며, 두 번째 모델은 첫 번

째 모델에 세대와 업무상 디지털 활용량 변수를 추가하

였다. 마지막 모델에는 세대와 업무상 디지털 활용량을 

곱한 변수인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회귀식과 변수 

모델은 다음과 같다. 

  ×  
 ∙ 

Ⅲ. 결    과

1. 기술통계분석
전체 응답자 30,150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

다. 성별의 경우는 남성이 46.4%, 여성이 53.6%로 나

타났다. 국가는 대한민국 99.8%와 그 외 0.2%로 나타

났다. 임금근로자의 고용상태에 대해서는 상용근로자가 

78.2%, 임시근로자 17.5%, 일용근로자 4.3%가 응답하

였다. 근속년수에 대해서는 조사표에 6개월 미만과 6개

월 이상으로 구분하였으며, 6개월 이상이 88.5%, 6개

월 미만이 10.4% 등으로 나타났다. 직종의 경우는 한

국직업표준코드로 응답이 구분되었다. 사무직이 25.2%

로 가장 많았고, 전문가(17.5%), 단순노무(16.7%), 서

비스(13.1%), 판매(11.7%),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7.7%), 기능원 및 관련 기능(6.8%), 관리자(0.6%), 군

인(0.4%)과 농립어업(0.4%) 순으로 나타났다. 

2. 다중공선성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을 점검하기 위하여 다중공선

성을 진단하였다. 분석 결과, 모델에 투입된 모든 변수

의 공차한계 값은 0.255~0.984 범위에 있었으며, 이

는 기준치인 0.1보다 모두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또한 

분산팽창요인(VIF) 값은 1.016~3.919 범위로 나타나, 

모든 변수가 기준치인 10을 초과하지 않았다. 따라서 

투입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Figure 1. Variabl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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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각 모델별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Stress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β t(p) B S.E. β t(p) B S.E. β t(p)

(C) 3.154  .017 189.653*** 3.013 .019 159.253*** 3.001  .019 153.954***
Gender -.071  .011 -.040  -6.460*** -.061 .011 -.034 -5.501*** -.059  .011 -.033 -5.350***
†Edu 1 .123  .013 .068  9.475*** .090 .014 .050 6.619*** .086  .014  .048 6.297***
†Edu 2 .238  .046 .030  5.114*** .184 .046 .023 3.965*** .180  .046  .023 3.865***
‡Occ 1 .039  .068 .003  .580 .064 .068 .005 .947 .062  .068  .005 .920
‡Occ 2 .025  .016 .010 1.562 .062 .016 .026 3.868*** .060  .016  .026 3.803***
‡Occ 3 -.076  .019 -.029  -4.096*** .018 .019 .007 .928 .019  .019  .007 .969
‡Occ 4  .041  .018 .015 2.253 .076 .018 .027 4.149*** .074  .018  .027 4.022***
‡Occ 5 -.303  .084 -.021  -3.615*** -.189 .084 -.013 -2.260* -.183  .084 -.012 -2.182*
‡Occ 6 -.093  .023 -.026  -4.069*** -.009 .023 -.003 -.377 -.007  .023 -.002 -.304
‡Occ 7 -.119  .022 -.035  -5.361*** -.039 .023 -.012 -1.711 -.038  .023 -.011 -1.664
‡Occ 8 -.401  .019 -.167 -21.579*** -.294 .020 -.122 -14.893*** -.288  .020 -.120 -14.500***
‡Occ 9 -.304  .085 -.020  -3.578*** -.263 .085 -.018 -3.102** -.265  .085 -.018 -3.126**

Gen -.017 .011 -.009 -1.506 .020  .018  .011 1.111
Digital usage .061 .004 .110 16.170*** .069  .005  .124 14.249***

Gen x 
digital usage -.018  .007 -.030  -2.665**

F(p) 124.705*** 130.910*** 7.104**
R2 .047 .056 .056

adj.R2 .047 .055 .055
*p<.05, **p<.01, ***p<.001
† Reference value: High school graduate or below, Edu 1: University or college graduation, Edu 2: Graduate school 
graduation
‡ Reference value: Office workers, Occ 1: Administrators, Occ 2: Professionals, Occ 3: Service workers, Occ 4: 
Salespeople, Occ 5: Frestry, fishery, Occ 6: Skilled workers, Occ 7: Machine operators, Occ 8: Unskilled laborers, Occ
9: Military personnel

Table 2.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ype Count % Type Count %

Gender Male 13,979 46.4

Occupation

Administrators 169 0.6
Female 16,171 53.6 Professionals 5,273 17.5

Nationality

Korea 30,101 99.8 Office workers 7,610 25.2
Other country 46 0.2 Service workers 3,938 13.1

Unknown 1 0.0 Salespeople 3,539 11.7
Rejection 2 0.0 Forestry, fishery 111 0.4

Employment 
status

Regular 23,577 78.2 Skilled workers 2,059 6.8
Temporary 5,267 17.5 Machine operators 2,319 7.7

Day 1,306 4.3 Unskilled laborers 5,024 16.7

Years of 
service

Less than 
6 months 3,126 10.4 Military personnel 108 0.4

More than 6 
months 26,692 88.5

Total 30,150 100Unknown 213 0.7
No reply 119 0.4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echnical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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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del 1: 통제변수 투입
업무상 디지털 활용량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과 세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한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모델 1의 경우, 통

제변수인 성별과 최종학력, 직업군만을 투입하여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기본 모델을 구축하였다. 분석 결과, 

통제변수는 종속변수인 직무스트레스에 4.7%(R2=.047)를 

설명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124.705, 

p<.001).

통제변수의 구체적인 영향력을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는 

기준 집단인 남성에 비하여 여성(B=-.071, p<.001)의 직무

스트레스 수준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의 경우, 대졸(B=.123, p<.001) 및 대학원

졸(B=.238, p<.001)로 나타나 고학력일수록 직무스트

레스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직업군의 경우는 기준 집단으로 설정한 사무직 종사

자에 비하여 서비스 종사자(B=-.076, p<.001), 농립어

업 종사자(B=-.303, p<.001), 기능 종사자(B=-.093, 

p<.001), 기계 종사자(B=-.119, p<.001), 단순노무 종

사자(B=-.401, p<.001), 군인(B=-.304, p<.001)은 직

무스트레스 수준이 유의하게 낮았다. 이는 사무직 근로

자가 다른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직무스트레

스 수준임을 의미한다.

2) Model 2: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투입
모델 2는 모델 1에 독립변수인 업무상 디지털 활용

량과 조절변수인 세대를 추가로 투입한 것이다. 그 결

과, 모델 2의 설명력(R2)은 5.6%로 모델 1에 비하여 

0.8% 증가하였다(F=130.910, p<.001).

독립변수인 업무상 디지털 활용량의 주효과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정(+)의 값으로 나타났다(B=.061, p<.001). 

이는 업무상 디지털 활용량이 많을수록 직무스트레스도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반면, 조절변수인 세대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는다(B=-.017, p=.132). 이는 단순히 세대의 

차이만으로는 직무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3) Model 3: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상호작용항 투입
모델 3에서는 세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

호작용항(업무상 디지털 활용량과 세대를 곱한 변수)를 

추가로 투입하였다. 상호작용항 투입으로 인한 모델의 설

명력(R2) 변화량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F변화량은 7.104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

타났다(p=.008).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는 유의미한 음

(-)의 값으로 나타났다(B=-0.018, t=-2.665, p=.008). 

Figure 2. Moderation effect coefficient sl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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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세대에 따라 업무상 디지털 활용량이 직무스트레스

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성세대(Gen=0)의 경우, 업무상 디지털 활용량의 주

효과는 0.069이다. MZ세대(Gen=1)의 경우, 업무상 디

지털 활용량 주효과 계수인 0.069와 상호작용항 계수인 

–0.018의 합인 0.051(0.069+(-0.018))로 계산된다. 즉, 

MZ세대라는 조절변수가 업무상 디지털 활용량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 증가를 완전히 없애지는 않으며, 그 수준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두 세대의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기울기로 나타내면 

Figure 2와 같다. 그래프의 x축은 업무상 디지털 활용

량, y축은 직무스트레스로 설정하여 두 세대에 대해 각

각의 회귀선을 나타냈다. 두 기울기의 경우, 업무상 디

지털 활용량이 낮은 수준에서는 직무스트레스의 수준이 

유사하나, 업무상 디지털 활용량이 높은 수준으로 갈수

록 기성세대의 직무스트레스가 MZ세대보다 더 급격하

게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업무상 디지털 활용

량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세대에 따라 다를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 2를 뒷받침하는 근거이다.

Ⅳ. 고    찰

본 연구는 업무상 디지털 활용량이 근로자의 직무스

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과 세대 간 차이에 대하여 실증적

으로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외 다양한 선행연구

의 결과와 일치하면서도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핵심 발견은 세대가 업무상 디지털 활용량과 직무스

트레스 간의 관계를 조절한다는 것이다. 다음과 같이 

본 연구와 국내외 선행연구를 비교할 수 있다.

Weil & Rosen(1997)의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기

술 활용은 정보 과부하, 동기 상실, 직무 불만족으로 이

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Cavicchioli et al.(2025)

는 디지털화된 업무환경이 근로자의 스트레스를 유의미

하게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특히 근무시간 외에 디지털 

기기로 업무를 처리하거나 주 평균 11회 이상의 가상 

회의(디지털화된 업무 공간에서 정보통신기술 기반 회

의)를 참여할 때 스트레스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본 연

구는 이러한 디지털화 업무 환경에서의 직무스트레스 

유발 요인들이 디지털 활용 역량과 경험이 다른 세대 

집단에게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의 결과와 부합하다.

Baek(2024)에 따르면, MZ세대와 기성세대 간 디지

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디지털 문해력)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집단별로 디지털 리터러

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도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Jeon et al.(2023)의 연구도 기술수용성과 디지털 리터

러시 등 다양한 변수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통하여 

기성세대가 MZ세대보다 디지털 기술 사용으로 인한 스

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디지털 

활용량과 직무스트레스가 정(+)의 효과를 보이는 본 연

구의 결과와 달리, 기술수용성이 테크노스트레스에 음

(-)의 효과를 보이는 결과를 나타냈다. 기술에 대한 태

도인 수용성이 긍정적이더라도, 실제 업무에서 부과되

는 디지털 활용의 양이 과도할 경우 직무스트레스가 증

가할 수 있음을 본 연구에서 확인하였다. 이는 선행연

구를 보완하는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Spiess et al.(1997)에 따르면, Y세대의 테크노스트

레스는 ‘테크노과부하’와 ‘테크노 침해’으로 인해 발생

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테크노스트레스는 ‘테크노복잡

성’과 ‘테크노 불확실성’에 의해 유발된다고 하였다. 

NISA(2017)에 따르면, 연령별 디지털정보화역량 수준

에서 50대(70.1%), 60대(41.3%), 70대 이상(16.2%)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PC 및 모바일 기기 이용 능력 수

준이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 결과는 여러 이론

적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

첫째, 자원보존이론 관점에서 기성세대는 디지털 기

술 활용에 필요한 자원인 기술적 역량, 기술에 대한 적

응력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더 큰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성세대의 디지털 활용은 

신기술과 소프트웨어 등이 복잡하여 이를 활용해야 하

는 점과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을 어떻게 학습해야 하는 

지 불안감과 부담감을 느끼는 상태로서 직무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이다.

둘째, 디지털 네이티브 이론 관점에서 MZ세대는 디

지털 환경에서 성장하여 기술 사용에 대한 자연스러운 

적응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기성세대에 비하여 상대

적으로 낮은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그러나 MZ세대의 디지털 활용은 이메일과 온라인 

메시지 등을 통해 더 많은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점과 

이것이 개인의 사적인 영역을 침범하여 휴일에도 업무

를 해야하는 상황이 직무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테크노 

침해’ 요인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대규모 표본을 활용하여 의미있는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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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모델의 낮은 설명력(R2)이다. 독립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종

속변수인 직무스트레스의 약 5.6%만을 설명하였다. 이

는 업무상 디지털 활용량과 세대의 변수만으로는 직무

스트레스의 복합적인 현상을 완전히 설명하기에 부족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모델을 확장할 필

요가 있다. KOSHA GUIDE의 직무스트레스요인 측정 

지침에 따르면, 측정 하위영역은 물리적 환경, 직무요

구, 직무자율, 관계갈등, 직무 불안전성, 조직체계, 보상 

부적절, 직장 문화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변수들을 포

함하는 포괄적인 연구 모델을 통하여 업무상 디지털 활

용과 직무스트레스의 영향을 깊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독립변수의 한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업무상 

디지털 활용량을 테크노스트레스를 대신하는 변수로 활

용하였다. 그러나 업무 중 활용하는 디지털의 양은 단

순 빈도만을 나타내는 것이며, 직접적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경험 등을 측정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Tarafdar et al.(2007; 2010)의 연구에서 

제시된 테크노스트레스의 5가지 요인인 테크노 과부하, 

테크노 침해, 테크노 복잡성, 테크노 불안정성, 테크노 

불확실성을 반영한 모델을 구축하여 세대에 따른 영향

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횡단면 데이터의 한계이다. 본 연구는 2023년

에 실시한 근로환경조사로서 특정 시점의 데이터만 반

영된 자료이다. 이는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데 있어 제

한이 존재한다. 따라서 종단 연구를 통하여 변수들 간

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동일한 대상을 

중심으로 특정 시점에 디지털 활용량이 증가한 것을 확

인하면 그 이후의 스트레스 증가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시간에 따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연관성을 넘어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명확한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넷째, 연구 결과의 일반화이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 

임금근로자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프리랜서 및 플랫폼 

종사자와 같은 다른 고용 형태나 조직 문화가 다른 타 

국가 근로자에게 결과를 적용하기에는 어렵다. 또한 조

절변수로 사용된 세대는 1980년을 기준으로 한 이분법

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동일 세대 내에

서도 업무 경력과 기술 역량, 교육 등에 따라 차이점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다양한 문화 및 고용 

형태를 포함하고 세대 내 특성까지 고려할 수 있는 복

합적인 후속 연구를 통해 논의가 확장될 필요가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근로자의 업무에 따른 

디지털 활용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자 하였다. 분석에는 업무상 디지털 활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별, 최종학력, 직업군을 통제변수로 투

입하고, 업무상 디지털 활용량과 직무스트레스의 관계

에서 세대가 어떤 조절 역할을 하는지 위계적회귀분석

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대규모 표본을 가진 제7차 근로

환경조사를 활용하였으며, 연구의 서론에서 언급한 가

설은 모두 지지되었다.

첫째, 근로자의 업무상 디지털 활용량은 직무스트레

스 수준을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요인이다. 이는 디지털 

기술 활용이 직무 만족도를 감소시키는 다수의 선행연

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둘째, 업무상 디지털 활용량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

는 영향은 세대에 따라 차이가 존재한다. 업무상 디지

털 활용량 증가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의 증가 폭은 MZ

세대보다 기성세대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디지털 

활용이 유발하는 세대별 테크노스트레스의 차이가 존재

함을 시사한다. 

디지털 전환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과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최신 기술 도입하는 것 뿐만 아니

라 기술을 활용하는 근로자의 특성을 이해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를 위하여 근

로자의 직무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디지털 활용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관련 종단형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제7차 근로환경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업무상 디지털 활용량과 직무스트레스 간의 유

의미한 연관성을 확인하였으나 명확한 인과관계를 규명

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단순한 디지털 활용량을 

넘어 Tarafdar et al.(2007)이 제시한 테크노스트레스

의 5가지 요인을 도입하여 직무스트레스와 구체적인 인

과관계를 파악하여야 한다. 스트레스의 원인이 과도한 

업무량과 속도 압박에 대한 것인지 혹은 기술이 너무 복

잡한 것 때문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는 세대 간 차이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효과적

인 맞춤형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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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세대별 맞춤형 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

과를 통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디지

털 스트레스 관리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과 근로자 모두의 웰니스(well- 

being, happiness, fitness)를 위하여 세대 맞춤형 접

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기성세대의 경우는 디지털 

활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자신감을 높이는 대책

이 필요하다. 디지털 활용법을 학습시키는 것 뿐만 아

니라, 디지털 전환에 대해 이해력을 높이고 기술 수용

에 대한 마음가짐을 교육해야 한다. 또한 멘토링 등을 

통하여 기술의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반면, MZ세

대의 경우는 디지털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닌 

디지털의 과도한 활용으로 정신적 건강 문제를 예방하

는 것이 필요하다. 웰니스 프로그램은 구글 및 마이크

로소프트 등 국외 기업에서 도입하고 있는 근로자 복지 

프로그램이다. 현재 국내의 EAP 프로그램은 정신 및 

심리적 문제를 사후관리 지원하는 것이라면 웰니스 프

로그램은 근로자의 전반적인 건강을 강화하기 위하여 

요가, 명상, 체형 교정 등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도입하여 정신적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며, 직무스트레

스를 완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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